
DECEMBER 5 • GOD’S PEOPLE FAIL 
 

큰 소리로 역대하 36장 11절~21절 읽으십시오. • 마지막 다윗 가문의 왕  

36:11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12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Devotional Thoughts      

 

몇 세기 동안, 비록 많은 예루살렘의 왕들이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지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그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음하며 심지어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몰렉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며 우상에게 예배하고, 저녁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럴 듯하게 말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며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다윗 왕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유배되고 그의 

왕위는 찬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결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갈대아 사람의 땅인 바렐론에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졌으나 여전히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